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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삭개오를 칭찬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다. 

구원이란 현재적인 사건이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다. 언젠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오늘부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된 언행을 하게 된다. 복된 언행을 하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오늘 이후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이 켜켜이 쌓이

게 되어 후손들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마치 보험금 타듯이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하 믿음이라는게 보

험과 같은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기 시작하면서 복을 받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의 시초는 각각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사람마

다 영적인 감각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감격이 다를 수 있

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가 절실하고 그것이 감격이 되지만,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냉수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주 겨자씨 만한 변화라 할지라도,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

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영적인 생명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먼 훗날 만나게 되실 분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원은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먼 훗날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 받은 즉시 내게 그 구원 받은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그 증거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보편적인 증거 또는 효과는 사람이 편안해진다.

놀랍게도 그러면 내가 그동안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of course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아버지가 나를 감싸는 느낌을 받는다.

편안함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안을 느끼게된다.



편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 또한 크다.

우선 맘이 편하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는데 좋고, 잠자리가 편하

다. (이점이 가장 중요함.)

잠자리가 편하니 꿈이 편하다. 꿈이 편하니 잠을 자면 건강해진다.

뭔가 용서 받을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가 편해진다. 회개해도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홀가분할 거 같은 느낌을 받는다. 청산해야 하는 느낌도 

받는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느낌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연

민을 품고 계신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빗장이 풀어졌다.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주목하셨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은 네 집에서 하룻밤 보내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하셨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 주셨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친근하게 여겨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인식;consciousness;

서로 앎) 구원이다.

세상을 지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구원이

다.

나를 친근히 여겨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다.

삭개오는 부리나케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삭개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더 큰 감사가 없다. 더 큰 만족은 없다.

그는 기뻐서 자신의 포부를 예수님께 말씀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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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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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개오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는 평범하지 못한 사

람이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

나 그렇듯이)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원래 삐딱한 성격은 없었던 거 같다. 

그는 남 핑계 대지 않는 선한 마음이 있었다.

그에게는 호기심이라는 단순하지만 건강한 마음이 있었다.

그에게는 적대감이나 비판의식은 없었던 거 같다.

왜냐면 그는 세리였다. 당시 점령군에게 순응적이었고, 아랫사람들

도 잘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콤플렉스가 된 거 같지는 않

다. 또는 그것을 극복했으리라. 

아무튼 세리장까지 된 것 보니, 그는 매우 부지런히 일을 하는 스타

일 인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잘 보이지 않자 무화과 나

무 위로 올라갔다. 시원하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다. 



너무 평범한 사람은 귀찮아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당시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고,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으며,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었다. (뽕나무든, 돌무화과 

나무든 크게 상관은 없다. 지역에 따라 품종들이 다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 졌으며,

약간 삐딱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 거리는 것도 개의치 않게 되었다.

상관없다고 느낀 것이다.

담대해졌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수군 거리는 것에 마음을 닫는다. 

마음이 닫히면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몇몇 사람들과만 접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근하게 하므로 평안을 찾고 더 이상 사

람들의 수군 거리는 것이 개의치 않게 되었다. 

담대해졌기 때문이다.

큰 사람일수록 적들이 많다. 그래도 큰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세상적으로는 큰 확신이 있는 자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는다.

담대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

놀랍게도 삭개오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나 선뜻 말하지 못했던 포

부를 밝혔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다들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들은 있지 않는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 포부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포부를 실

천하도록 도우신다. 구원의 증거가 된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기부는 참으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 물론 

그 기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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